


  

 

“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좋은 자질은 과일의 분과 같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레 다뤄야만 보존이 
가능하다.” _ 『월든』 헨리 데이비드 소로 

기체는 햇빛과 습도가 동시에 농밀해진 여름 전시로 정하슬린, 정현, 최아랑 세 작가를 소개하는 

<<POWDER>>전을 연다. ‘분(粉)’, ‘고유한 것’을 의미하는 ‘powder’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『월

든』의 서두에서 발견한 위의 문장에서 가져왔다. 책은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삶의 본질을 

찾아 숲 속 호숫가에서 지낸 2년 남짓의 자급자족생활을 기록한 에세이다. 소로는 최소한의 비용과 

물건들로 살기를 자처하며 자연과 홀로 대면하면서 아침과 낮, 밤 하루하루 마주하는 것들을 기록한

다. 그는 오롯이 자연에 둘러싸여 생활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자아 혹은 가리워진 삶의 본질을 

끊임없이 자문한다. 작업활동 초기 이미지들에는 마치 익어가는 포도송이에 하얗게 핀 ‘분’처럼 고유

의 관심사와 표현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. 전시 <<POWDER>>는 이제 본격적인 활

동을 시작하고 있는 세 작가가 그들 내면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이나 경험들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

고유한 맛과 향으로 녹아 들어 열매 맺는지 소개한다.  

정하슬린은 ‘이미지와 물질 사이에 있는 회화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?’라는 물음을 바탕으로 감

상자가 완성된 작품의 보이지 않는 작업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회화에 관심을 가진다. 또 도

자기, 일러스트(자수 도안), 요리 등 회화 밖의 비전형적 요소들로 조형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. 이로

써 작가는 화화의 재료와 조건들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요리하고, 식탁을 꾸며 음식을 차려내

듯 작품을 내놓는다. 그에게 캔버스는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면서 과거와 현재, 예술과 일상, 나와 

타인을 잇는 매개이자, 색, 붓질, 패턴 등 갖가지 회화의 재료와 조건들로 층층의 맛을 내고 조화를 

이루도록 맛의(조형적) 균형점을 찾는 플렛폼이다. 

정현은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경험과 기억들에 얽힌 감정의 스펙트럼을 마치 꿈 길을 걷듯 몽환적이

고, 상징적인 장면에 투영한다. 어린 시절 작가가 겪은 개인의 내밀한 경험은 무대 장면들의 서사와 

톤을 이루는 밑바탕이다. 동화적 ‘순수’와 ‘경이’는 작품 전반에서 주조를 이룬다. 상상의 동식물 그

리고 자판기, 열매, 손전등, 거울, 구슬, 배, 편지 등등 일반적인 사물이나, 장소는 의도된 전형성을 

띤다. 이는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덜어내야 하는 무언극(pantomime)처럼 주관적인 생각과 기쁨, 슬

픔, 불안, 상실, 그리움, 분노 등 원형적 감정을 문화나 언어적 차이를 넘어서는 상징적 몸짓과 장면

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.  

최아랑은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체 뿐 아니라 장소나, 사물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영적 본질을 갖고 

있다는 애니미즘(animism)적 사유를 작업의 밑바탕으로 삼고, 낯섦과 공감이 교차하는 회화로 존재

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이해와 인식에 질문한다. 그는 주로 자연 다큐멘터리나, 산책 등에서 접하게 

되는 희귀한 형태의 동물이나 식물들을 사진이나, 드로잉으로 기록하고 작업에 반영한다. 이들을 바

탕으로 작가는 고유의 물리법칙, 식생, 기후를 부여해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

이 오묘하게 공존하는 꿈의 무대를 그려낸다. 그리고 그 무대에는 꽃, 화초를 뜻하는 독일어 ‘blume’

을 거꾸로 써 이름 붙인 혼합된 형태의 생명체 ‘에물브Emulb’가 형태를 바꾸거나 반복적으로 등장

한다. 혼합된 형태 의인화되고, 신비로움이 부여된 이 생명체는 기체나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

있으며, 개별의 개체 자체로 부분이면서 전체를 이룬다. 따라서 그의 세계는 하나의 성질이나, 형태



  

 

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한다.  

나는 내가 아닌 사람을 취할 수 없고, 내가 아닌 것들을 지속해 가져가기 힘들다. 작업의 전개는 환

경의 영향을 받지만, 모든 것은 작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. 세 작가는 각자의 이야기와 표현 방식

으로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다. 


